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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업무, 학업, 여가 등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인터넷

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디지털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기기 이용을 통해 얻은

성과 및 혜택은 생활의 효용성 및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모

호해지면서 인터넷 이용성과의 격차는 온라인에만 머

물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확장하며 오프라인에서의 격

차로 이어진다. 즉,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격차는 일

상의 불평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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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기기 이용동기와 이용성과의 관계에서

사회인구학적 요인의 조절효과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odemographic Facto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and  Outcomes  of  Digital  Device  Use

김반야*

Banya  Kim*

요 약 이 연구는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예측요인으로서 디지털기기 이용동기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연령, 성별, 소득, 교육수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했다. 이를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0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디지털기기 이용동기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더불어, 디지털기기

이용동기는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차이, 즉 3차 정보격차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했다. 이 연구의 결과는

3차 정보격차 관련 정책 및 연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어 : 정보격차, 디지털격차, 3차 정보격차, 이용동기, 사회인구학적 요인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odemographic facto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and outcomes of digital device use. The data from ‘the 2020 Survey on the Digital Divide' 

conducted by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was used for empirical analysis.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were observed betwee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motivation. The results also show that 

motivation was a primary predictor of the differences in outcomes of digital device use, the third-level 

digital divide. These findings have implications for closing the third-level digital divide. 

Key  words    :  Digital Divide, Third-level Digital Divide, Motivatio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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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점점 더 많은 일상의 영역이 디지털화되고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을 고려할 때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격차 현상 및 그

원인을 탐색하는 것은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

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기기 및

인터넷 보급률과 이용률이 포화상태에 이른 우리나라

의 경우[4], 디지털기기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의 차이

보다는 디지털기기 이용자들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격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리적 접근성 격차가 해

소된 상황에서의 불균형과 불평등이 어떠한지 이해하

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격차에 대

한 논의의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격차에 대한 연구, 특히 국내 연구는 상대적

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는 디지털기기 이

용성과 격차의 발생 배경을 탐색하고자 한다. 전통적

으로 미디어 이용성과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디어 이용동기와 정보격차 (digital divide)

의 예측요인인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이 디지털기기 이

용성과 격차를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들이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1.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격차: 3차 정보격차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유무선 정보기기를 보유

하고 상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고 해서 높은 수준

의 이용성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디지털기

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용해 얻는 성과 및 혜

택은 개인 또는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몇몇의 연구들은 이와 같은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이용을 통해 얻는 결과 및 혜택의 불균형에 주목하고,

이를 3차 정보격차 (third-level digital divide)라고 명

명했다[5-8]. 일반적으로 정보격차란 개인, 집단 간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 이용 등의 불균형을 의미

한다. 정보격차 논의 초기에는 정보통신기술, 특히 인

터넷에 대한 접근 유무, 다시 말해, 인터넷에 대한 접

근이 가능한 사람들과 불가능한 사람들 간의 격차를

의미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하게 확산되

고 인터넷 이용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격차의 논점은

접근과 접근 불가 또는 이용과 비이용이라는 이분법

적인 관점을 넘어 정보통신기술 이용 능력, 이용 방식

등에서의 불균형으로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통

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기기 보유, 인터넷 접속 가

능 환경 등 물리적인 차원에서 격차를 1차 정보격차

(first-level digital divide), 정보통신기술 이용 능력

및 이용 방식 등과 같은 질적인 차원에서의 격차를 2

차 정보격차 (second-level digital divide)로 차별화했

다. 더 나아가 최근 일부 연구들은 인터넷 이용을 통

해 얻는 성과 및 혜택의 불균형에 주목하고 인터넷

이용결과의 불균형을 정보격차 대상에 포함하여 이를

3차 정보격차로 정의했다[5-8]. 3차 정보격차란 "상대

적으로 자율적이고 제한 없이 인터넷 기반시설 및 정

보통신기술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예외적인

이용행태를 보이지 않는 이용자들 내 존재하는 인터

넷 이용결과 차원에서 발생하는 불균형 (disparities

in the returns from internet use within populations

of users who exhibit broadly similar usage profiles

and enjoy relatively autonomous and unfettered

access to ICTs and the Internet infrastructure)"을

의미한다[6]. 다시 말해, 3차 정보격차란 주로 1차, 2

차 정보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격차로, 인터넷 이용 또는 디지털기기 이용을 통해 얻

는 성과 및 혜택의 차이를 의미한다.

2. 디지털기기 이용동기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3차 정보격차에서 디지털기기 이용동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 2차 정보격차가 감소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 대부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제약 없이 디지

털기기를 이용할 수 있고 일정 수준의 이용 능력을

갖추고 있다[4]. 한편 일상의 많은 영역들이 디지털화

되면서 디지털기기 이용은 선택의 대상이 아닌 피할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다시 말해, 이용

자들 간 디지털기기 이용을 위한 물리적인 여건, 디지

털 기기 이용 여부 및 이용 상황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디지털기기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보다는 심리적 접근성, 즉 디지털기기 이용에 대한 태

도, 디지털기기 이용 목적 등이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 가능하

다. 즉, 디지털기기 이용동기는 디지털기기 이용에 대

한 태도 및 디지털기기 이용 목적을 보여주는 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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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보급률 및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이용자들간 이용동기의 차이가 점

차 증가한 사실은 이상의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7].

디지털기기 이용동기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를 잘

설명할 수 있을지는 미디어 이용동기와 미디어 이용

결과의 관계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미디어 이용동

기는 개인의 미디어 이용 행태 및 이용결과를 설명하

는 대표적 변인으로 논의되어 왔다. 다수의 연구들이

미디어 이용동기가 미디어 이용성과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미디어 이용동기가 높

은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하

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고자 한다[9-10]. 이용자는 적

극적이고 전략적인 미디어 이용을 통해 높은 만족감

과 긍정적 결과를 얻는 경향이 있다[11-13]. 이와 같

은 미디어 이용동기와 이용결과의 관계를 통해 디지

털기기동기 역시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3차 정보격차에 대한 최근의 연구 역시 이용성과

의 예측변인으로서 이용동기에 대해 언급했다[1]. 해

당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동

기 및 디지털기술 이용성과 및 혜택에 대한 기대는

개인의 문화적 자본이다. 이와 같은 문화적 자본은 전

통적인 자본을 디지털자본으로 변환할 수 있는 동력

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 이용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투자하고 활용하고자 하

는 의욕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이용

동기가 낮은 사람들은 디지털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인 여건, 충분한 이용 시간 및 이용 능력 등을

갖춘 경우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기

꺼리는 경향이 있다. 즉, 낮은 이용동기는 디지털 자

본으로의 전환을 어렵게 하고 이는 곧 유용하고 유익

한 인터넷 이용결과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이용동기의 차이가 3차 정보격차의 차

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재확인하고자 이 연구

는 디지털기기 이용동기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에 미

치는 효과에 대한 예비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선

행연구들과 동일하게 이용동기가 이용성과에 유의미

하게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

조). 따라서 이 연구는 디지털기기 이용동기가 디지

털기기 이용성과 증대에 유의하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디지털기기 이용동기가 1, 2차 정보

격차의 결정요인으로 알려진 사회인구학적 요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3.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에 대한 디지털기기 이용

동기와 사회인구학적 요인의 상호작용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1, 2, 3차 정보격차를 예측하

는 중요한 변인이다.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정보격차

의 예측요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대표적 요인으로,

수많은 선행연구들은 연령, 성별과 같은 개인적 속성

과 학력 및 소득과 같은 사회 경제적 속성에 따라 인

터넷에 대한 접근, 인터넷 이용 행태, 인터넷 이용결

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14]. 일반적으로

젊은 남성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

수록 인터넷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인터넷

이용동기 역시 강하다[15-16]. 2차 정보격차에서도 이

와 유사한 양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온라인 활동

의 참여 정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여성들이

온라인에서의 콘텐츠 공유 활동에 덜 참여하고[17]

온라인 활동 범위가 상대적으로 더 좁았다[18]. 인터

넷 이용결과 역시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다. 교육수준이 높거나 소득이 많을수

록 인터넷 이용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얻는 경향을

보였다[6].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1, 2, 3차 각각의 정보격차의

유의미한 예측 요인인 동시에 인터넷 접근부터 활용

에 이르는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의 연

구에 따르면,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디지털기술에 접

근할 수 있는, 디지털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자원의

역할을 한다[1, 6].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인구학적 요

인의 차이는 개인이 소유하고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차이로 이어지고 이와 같은 자원의 불균형적인 배분

은 디지털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전 과정에 영향을 미

친다. 온라인에서 얻는 이익과 혜택은 오프라인의 전

통적인 오프라인의 전통적인 경제, 문화, 사회적 자본

에 기반하고 있고, 개인의 전통적 자본은 각각의 사회

인구학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디지털기

술을 이용하고, 디지털기술 이용결과를 얻을 수 있는

조건 및 환경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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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다른 정

보격차 결정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장애 여부에 따른 인터넷 이용역량 격차를 검토한

한 연구는 장애와 연령, 장애와 교육수준 간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있음을 확인했다[19]. 또 다른 연구 결과

에 따르면, 인터넷 접근성과 인터넷 이용능력에 따라

전자정부 활용 및 참여 수준의 격차가 발생했는데, 이

들의 관계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20].

하지만 사회인구학적 요인들과 정보격차 선행요인

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아직 소수에 그쳐

그 결과를 논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디지털정보화 전 과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들이 정보격차에 영향을 미

치는 다른 요인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변인들 간

에는 어떤 상호작용이 발생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기

기 이용동기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관계가 대표적

인 사회인구학적 요인인 연령, 성별, 소득, 교육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

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디지털기기 이용동기가 디지털기기 이용

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연령에 따라 어떻

게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2: 디지털기기 이용동기가 디지털기기 이용

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성별에 따라 어떻

게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3: 디지털기기 이용동기가 디지털기기 이용

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소득에 따라 어떻

게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4: 디지털기기 이용동기가 디지털기기 이용

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교육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분석 자료

이 연구는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의 데이

터를 사용했다.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는 한국지능

정보사회진흥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성과의 점검

을 위해 시행한 전국 규모 조사이다. 일반국민 및 디

지털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기술의 접근 및 활

용 실태에 대해 2002년부터 매년 조사하고 있다. 이 연

구는 2020년에 실시한 일반국민 대상 조사 자료 중 인

터넷을 이용하는 성인(만 19세 이상) 5,712명을 대상

으로 했다. 표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표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Table 1. Sampl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

Age

20s 3 1,129 19.77

30s 1,029 18.01

40s 1,181 20.68

50s 1,213 21.24

over 60 1,160 20.31

Gender
Male 2,899 59.75

Female 2,813 29.25

Income(KRW)
1

Less than 1 million 33 0.58

1 million to 1.99 million 160 2.80

2 million to 2.99 million 590 10.33

3 million to 3.99 million 1,467 25.68

4 million to 4.99 million 1,443 25.26

5 million to 5.99 million 1,261 22.08

More than 6 million 758 13.27

Education
level2

Low 255 4.46

Middle 3046 53.33

High 2411 42.21

Total 5,712 100

1.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2. Low: Middle school graduate or under, Middle: High school graduate,

High: College graduate or higher

3. Includes the age of 19

2. 변인 구성 및 측정

1)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는 디지털기기 이용을 통해

얻는 긍정적 결과를 의미한다. PC 및 모바일 기기 이

용 후 얻는 긍정적 결과를 설명하는 문항에 대한 동

의 정도를 이용하여 이용성과를 측정했다. “뉴스나 새

로운 소식을 더 빨리 알게 되었다”, “새로운 사람들

과 의견을 나누거나 알게 되는 기회가 많아졌다”, “사

회 문제에 관심을 갖거나 참여할 기회가 많아졌다”

등 총 7개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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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의 4점 척도로 응답한 값의 평균을 이용했다

(M = 3.04, SD = 0.44, α = .74).

2) 디지털기기 이용동기

디지털기기 이용동기란 디지털기기 이용에 대한

기대 및 디지털기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욕을 의미

한다. “나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싶

다”, “나는 디지털기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싶다 (모임, 동호회 등 참여 포함)”, “나는 디지털기기

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내 의견을 표현하고 싶다” 등

과 같은 이용동기를 설명하는 문항을 제시한 뒤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를 이용

하여 응답값을 측정했다. 총 5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

의 평균을 이용했다 (M = 2.96, SD = 0.51, α = .76).

3) 사회인구학적 변인

연령과 성별은 응답자들이 보고한 만 나이와 성별

을 이용하였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45.66세 (SD =

15.29)였고, 남성이 50.75%, 여성이 49.25% 였다. 소득

의 경우, 가구 월 평균 소득을 이용했다. 100만원 단

위로 100만 미만부터 600만원 이상까지 총 7단계로

측정했다 (M = 4.91, SD = 1.33). 교육수준은 중졸 이

하, 고졸, 대졸 이상의 총 3단계로 측정했다 (M =

2.38, SD = 0.60)

Ⅳ. 연구결과

1. 디지털기기 이용동기와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디지털기기 이용결과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기기 이용동기와 사회인구학적 요인의 상호

작용을 분석하기에 앞서 디지털기기 이용동기 및 사

회인구학적특성이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에 미치는 각

각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이용동기와 연령,

성별, 소득, 교육수준을 독립변인으로, 이용성과를 종

속변인으로 하는 다변인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이용동기가 증가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용

성과가 증가하는 것을 나타났다. 반면 나이가 많을수

록 이용성과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이용동

기는 다른 사회인구학적 요인들과 비교하여 이용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과

소득은 이용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자세한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디지털기기 이용동기와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디지털

기기 이용결과에 미치는 영향

Table 2.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Outcome with Motivation

B β SE t p

Constant 1.58 .00 0.04 36.63 <.001

Age -0.00 -.12 0.00 -10.54 <.001

Gender (M:1 F:0) 0.00 .01 0.01 0.56 .574

Income 0.00 .01 0.00 0.68 .500

Education level 0.07 .09 0.01 8.04 <.001

Motivation 0.49 .57 0.01 52.23 <.001

F(5,5706) = 914.5 p < .001

R2 = .44, Adj.R2= .44

2. 디지털기기 이용동기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관계에서 사회인구학적 요인의 조절효과

디지털기기 이용동기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에 미치

는 영향력이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동기와 연령, 성별, 소득, 교육수준

과의 상호작호항을 포함하는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했다.

1) 연령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에 대한 디지털기기 이용동기

와 연령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에 따라 이용동기가 이용성과에 미

치는 영향력이 차이가 없었다 (표 3 참조).

표 3.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에 대한 디지털기기 이용동기와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

Table 3. Moderator Analysis: Motivation and Age

B β SE t p

Constant 1.57 .00 0.09 16.51 <.001

Age -0.00 -.11 0.00 -1.99 .046

Gender (M:1 F:0) 0.00 .01 0.01 0.56 .575

Income 0.00 .01 0.00 0.68 .495

Education level 0.07 .09 0.01 7.97 <.001

Motivation 0.49 .58 0.03 17.47 <.001

Motivation × Age 0.00 -.01 0.00 -0.13 .897

F(6,5705) = 761.9 p < .001

R2 = .44, Adj.R2 = .44

2) 성별

남녀에 따른 이용동기의 효과 차이는 발생하지 않

았다. 이용동기와 성별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아 성별은 이용동기와 이용성과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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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에 대한 디지털기기 이용동기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Table 4. Moderator Analysis: Motivation and Gender

B β SE t p

Constant 1.62 .00 0.05 32.59 <.001

Age -0.00 -.12 0.00 -10.57 <.001

Gender (M:1 F:0) -0.07 .08 0.05 -1.443 .149

Income 0.00 .01 0.00 0.673 .501

Education level 0.07 .08 0.01 8.026 <.001

Motivation 0.48 .56 0.01 38.1 <.001

Motivation ×

Gender
0.03 .09 0.02 1.565 .118

F(6,5705) = 762.7 p < .001

R2= .45, Adj.R2 = .44

3) 소득

소득 정도에 따라 디지털기기 이용동기가 디지털기

기 이용성과의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표 5와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동기

가 이용결과에 미치는 효과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 (ΔR2 = .01, p < .001 / B = - 0.02, p < .001).

표 5.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에 대한 디지털기기 이용동기와

소득의 상호작용 효과

Table 5. Moderator Analysis: Motivation and Income

B β SE t p

Constant 1.30 .00 0.09 14.90 <.001

Age -0.00 -.12 0.00 -10.48 <.001

Gender (M:1 F:0) 0.01 .01 0.01 0.65 .518

Income 0.06 .19 0.02 3.80 <.001

Education level 0.06 .08 0.01 7.50 <.001

Motivation 0.59 .69 0.03 20.52 <.001

Motivation ×

Income
-0.02 -.24 0.01 -3.74 <.001

F(6,5705) = 766.1 p < .001

R2= .45, Adj.R2 = .45

그림 1.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에 대한 디지털기기 이용동기와

소득의 상호작용 효과

Figure 1. Moderator Analysis: Motivation and Income

4) 교육수준

교육수준은 소득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표 6, 그

림 2 참조). 교육수준은 디지털기기 이용동기가 디지

털기기 이용성과에 미치는 영항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이용동기가 이용성

과에 미치는 효과가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ΔR2 =

.01, p < .001 / B = - 0.16, p <.001).

표 6.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에 대한 디지털기기 이용동기와

교육수준의 상호작용 효과

Table 6. Moderator Analysis: Motivation and Education level

B β SE t p

Constant 1.38 .00 0.10 13.63 <.001

Age -0.00 -.12 0.00 -10.29 <.001

Gender (M:1 F:0) 0.01 .01 0.01 0.60 .546

Income 0.00 .00 0.00 0.37 .709

Education level 0.16 .20 0.04 3.78 <.001

Motivation 0.56 .66 0.03 16.80 <.001

Motivation ×

Education level
-0.03 -.16 0.01 -2.20 .028

F(6,5705) = 763.4 p < .001

R2 = .45, Adj.R2 = .44

그림 2.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에 대한 디지털기기 이용동기와

교육수준의 상호작용 효과

Figure 2. Moderator Analysis: Motivation and Education level

Ⅴ. 결 론

이 연구는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예측요인으로서

디지털기기 이용동기의 효과가 연령, 성별, 소득, 교육

수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했다.

연구결과, 이용동기가 이용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소득,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소

득이 적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이용동기 증가에 따

른 이용성과 증가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곧 이

용자의 특성에 따라 이용동기 강화가 서로 다른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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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사회인구

학적 요인에 따른 이용동기 효과의 차이는 디지털기

기 이용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정책 시행 시 모든 국

민들에게 동일한 접근을 시도하기 보다는 정책 시행

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전략이 보다 효과적

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이용동기의 효과가 더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집단을 제시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 정책 대상이나 정책 시행 우선순위 결정 시 유

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연구는 3차 정보격차 관련 논의에서 이용자의

교육수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교육

수준의 경우 이용동기와의 상호작용효과 뿐만 아니라

단독변인으로서도 이용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모든 분석에서 교육수준이 이용

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은 3차 정보격차의 유의미한 예측변인이 동

시에 다른 예측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정보격차 연구 및 정책들이 이용자들의

교육수준에 좀 더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이용동기가 이용결과를 예

측하는 유의미한 선행요인임을 확인했다. 이용동기가

이용결과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

의 주장을 재확인하고 이를 통해 이용동기가 이용성

과의 차이, 즉 3차 정보격차의 예측변인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특히 이용동기는 다른 사회인

구학적 요인들과 비교하여 이용성과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으로

의 정보격차 논의가 이용자들의 심리적 자원에 주목

해야함을 시사한다. 지금까지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정보통신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거나 이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 능력

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디지털기기를 사용하고자 하

는 의욕과 동기가 결여되어있다면 이러한 노력의 효

과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정보격차 해소

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한 이용자들의 욕구, 필요 등을

주의 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포용 등 디지털

기기 이용성과 향상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수행 시 국

민들이 디지털기기 이용에 대한 기대 및 디지털기기

를 이용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강화되길 기대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3차 정보격차 연구에 유용

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이 연구는 3차 정보격차에

서 이용동기와 사회인구학적 요인의 역할 및 중요성

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밝혔다. 특히 선행연구들이 3

차 정보격차 예측요인들의 개별적인 효과만 살펴본

것과 달리 예측요인들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함으로써

3차 정보격차 결정요인에 대한 논의의 확장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3차 정보격차의 발생과정을 보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한다. 더불어 이 연구의 결과가 3차 정보격차 연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이 연구는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를 단일차원으로

접근했다. 하지만 디지털기기 이용을 통해 얻는 성과

및 혜택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고[4, 5] 서로 다른 영역에서 발생하는 이용성과에 따

라 성과의 차이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요인들이 다르

게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정보격차 연구 및

관련 정책에서 이용성과 격차가 발생하는 영역을 구

분 또는 구체화할 것을 제안한다. 디지털기기 이용결

과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영역별로 격차의

양상, 격차 예측 요인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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